
* 표는 일어섬 (Standing if you can)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: 기우석 집사 

  경배와 찬양 (Prais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ne Thing Praise 

   * 시작기도 (Opening Prayer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같이 

   * 사도신경 (Apostle’s Creed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같이 

   대표기도 (Congregational Prayer)                   이건형 장로 

   교회소식 (Announcements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자 

   부모의 축복 (Parental Blessing) 

   봉헌 (Offering) 71장(새찬50장) 1절 2절                   다같이 

   * 봉헌송 (Offering Hymn) 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같이 

   * 봉헌기도 (Offering Prayer)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태열 목사 

     성경봉독 (Scripture) 사도행전 1:3 

     설교 (Sermo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교: 박태열 목사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통역: 지동식 성도 

“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” 

     파송찬양 (Closing Hymn)  마지막 날에                    다같이 

   * 축도 (Benedictio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태열 목사 

  [주일예배 안내] 

 주일대예배 / 11am 

  주일학교 / 11am 

  중고등부예배 / 11am 

  [주중예배/모임 안내] 

 새벽예배 / 5:30am(화-토) 

  수요예배 / 8pm 

  속회 / 매달 1회 셋째주 

 성인성경공부 / 1pm(매달 첫 

 째, 셋째주일) 

 한국학교 / 3pm-6pm(토) 

[정기기도모임 안내] 

남선교회새벽기도모임 / 5:30am

(매달 첫째주 토요일) 

선교부기도모임 / 7pm(매달 둘째

주 화요일) 

 

———————— 

[다음주일 대표기도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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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도를 쉬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치게 된다. 

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 발현된다. 

지키는 기도란 일회적일 수 없다. 그것은 지속하는 것이다. “기도를 쉬는 것이 죄”라는 사무엘의 표현에 나온다. 

기도를 쉬는 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를 살펴보자면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. 우선, 기도를 안 

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.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(신 10:14).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

드셨다.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는 일에 사무엘을 부르셨다. 만약 그가 “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위해 

기도할 시간이 없어요. 바빠요!”라고 했다면,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다. 이것은 우리

에게도 해당된다.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.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것을 명령

받았다(마 28:19). 여기에 순종하며 맡은 영혼들이 있는데,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쉰다면? 이것은 맡기신 이를 

모욕하는 행위다. 두 번째로,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행위다.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죄다. 아담을 

보라. 그는 인류 최초로 지키는 업무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(창 2:15). 그러나 일 맡기신 분에게 불복종하자 

곧 직위 해제되었다(창 3:24). 이 일로 아담은 에덴을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(창 3:17-19). 맡은 일을 제대로 

하지 않으면 자신을 망친다.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(고전 3:9). 정체성이 바뀌었다. 

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진행해야 한다. 이 동역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

도로 얻어 사용해야 한다(마 7:7).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동역이 순조롭지 않게 된다. 그분의 일을 그분의 방법대

로 할 수 없다. 이것은 소명을 망치는 길이다. 인생을 어긋나게 한다. 불필요한 고통으로 인생을 몰고 가는 일의 

출발점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. 세 번째로, 기도를 쉬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치게 된다. 주변을 둘러보라. 기도

가 절실하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?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?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

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자와 함께 일하시기로 하셨다면,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일해야 하지 않겠는가? 또한 어

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것인가?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 발현된다. 그렇다면 사랑하

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기도 없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는가? 혹시 하나님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진짜 

믿는 것인가? 특히 제자를 삼고 돌보며 키우는 목양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(고전 3:6). 이것은 기

도로 진행할 때에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일이다. 복음의 씨를 뿌릴 때부터 기도해야 한다. 아니 그 전부터 기도

로 준비해야 한다. 농부는 씨 뿌리기 전에 밭부터 갈아엎어 놔야 한다. 우리의 영적 농사인 전도와 제자화도 그

렇다. 기도는 영적 밭 갈기와 같다. 만약 척박한 땅에 무턱대고 씨앗만 뿌려댄다면 농작물을 망치는 무책임한 농

부일 것이다.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한 

부활하게 하셨다.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공조하게 하셨다. 이것을 믿

는다면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다.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를 쉬면 그것이 삼중으로 죄가 되니(하나님을 모욕하는 

죄, 나를 망치는 죄,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죄) 성도라면 기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. 먹어봐야 맛을 평가할 수 

있듯 기도해야 능력에 대해 말할 수 있다. 기도에 대한 논의는 기도가 아니다. 기도는 액션이다. 기도를 실행해

야 기도다. 기도 없이는 기도를 알 수 없고 그 능력도 맛볼 수 없다.  – 송준기의 “지키는 기도” 중에서- 

 

묵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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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부뉴저지교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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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 

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! 

 오늘 저녁 7시에 속장 인도자 모임이 ZOOM 미팅

으로 있습니다. 

 4월 14일(화) 저녁 8시에 선교부 기도모임을 

ZOOM 미팅으로 합니다. 

 성령부흥집회가 5월 15일(금), 16일(토), 17일(주일) 

있습니다. 강사로 오석환 목사님 오십니다. 

 여선교회 주관으로 여성내적치유 집회가 5월 16일

(토), 17일(주일) 있습니다. 강사로 제니오 목사님 오

십니다. 

 “사랑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나눠주기 운동”을 하고 

있습니다.  

* 4월 4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있는 Egg Harbor 

City 주민들에게 교회 파킹장에서 Drive-thru 로 마

스크를 65개 나눠드렸습니다.  

* Southern Jersey Family Medical Centers에 

KN95 마스크 30개와 Handmade 마스크 30개 도

네이션 했습니다.  

* 은빛요양원에 Handmade 마스크 10개와 손세정

제 10개 도네이션 했습니다.   

* Margate Post Office에 Handmade 마스크 20개 

도네이션 했습니다. 

계속해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입을 위해서 여러분

들의 물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 헌금봉투에 

“코로나19 사태 구제”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. 

 다음주 화요일부터 새벽예배 다시 시작합니다. 새

벽 6시 입니다. 

교  회  / 교  우  소  식 

 주차장 기도운동: 오늘 오후에 지역의 병원과 Nurs-

ing Home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들, 간호사들, 스텝

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합니다. 정해진 시간

에 장소로 오셔서 비상등을 켜시고 30분 동안 기도

합니다. 장소와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 주위에 아

시는 분들께 알리셔서 함께 참여할수 있도록 해 주

세요. 

(1) 오후 2:30: AtlantiCare Regional Medical Cen-

ter 주차장, 65 W. Jimmie Leeds Rd., Pomona, NJ 

08240 

(2) 오후 3:10: Royal Suites Healthcare & Reha-

bilitation Center 주차장, 214 W. Jimmie Leeds Rd., 

Galloway, NJ 08205 

 

[예배부] 

 3월 22일 주일부터 주일예배를 생중계 하고 있습니

다. 모든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수 있

도록 설교를 영어로 동시통역 합니다. 생중계 링크

는 주일 아침 10시에 속장님들을 통해서 각 속회에 

카톡으로 전달합니다. 

 주보는 속장님들을 통해서 토요일 오후에 각 속회에 

카톡으로 전달됩니다. 

 헌금봉투가 각 가정에 우편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. 

주일예배때 가정에서 헌금시간에 헌금을 거둬어서 

월요일에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요. Check는 

“KUMC of SJ” 라고 쓰시면 됩니다. 헌금봉투를 못 

받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

부  서  별  소  식 

[선교후원] 

 주파송 선교사인 황요엘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실 

분은 헌금봉투에 “황요엘 선교사”라고 쓰시고 내시

면 됩니다. 

 협력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, 주은혜 선

교사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“문

열림 선교사 가정”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. 

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, 박경선 선교사 

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 분은 헌금봉투에 “김희기 

선교사 가정”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. 

 협력선교사 가정인 신현재 선교사, 강지혜 선교사 

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“신현재 

선교사 가정”이라고 쓰시고  내시면 됩니다. 

월  중  모  임 / 행  사 

 남부뉴저지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

환영합니다. 

 새가족 등록과정: 새가족 교육 (4주)과정을 마치시고 

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

남부뉴저지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. 

 새가족 교육일정: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

니다. 

 새가족 환영식: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

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. 

지 난 주 일 통 계 

헌금총액 $3,105  출석총인원 74 

십일조 $1,420  KM 본예배 66 

주정(주일) $525  주일학교 8 

감사헌금 $30    

선교헌금 $300    

주일학교 $    

제단헌화 $  코로나19구제 $830 

월  친  교 / 헌  화 

  

  

  

  

  

교회를 섬기시는 이 

담임목사:  박태열         교육협동목사:  박태익 

중고등부간사: Rebecca Henry 

  지휘자: 연석윤                 반주자:  

시무장로: 이건형 

원로장로: 이우인 

주파송선교사: 황요엘: 이국 

협력파송선교사: 문열림 주은혜(기쁨,거룩): 사국 

협력선교사:  김희기 박경선(진서,진후): NY 켐퍼스 

 신현재 강지혜: 도미니카공화국 

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


